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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뎀, 명품족!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공자 말씀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지나친 것은 못 미친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리스 속
담에도 있다. 'Nothing too much, no excess.'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반세기 전만해도 '우직
하고 묵묵한' 사람을 더 미더워했다. TV 카메라를 갖다 대면 다들 도망치거나 수줍게 한마디 했
다. 
 요즘 애들은 카메라 렌즈에 먼저 얼굴을 들이민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브이(V)자로 흔들면서 
모두 두서없이 소리를 질러 댄다. 유튜버 흉내를 내며 어른 놀이를 한다. 사려깊기보다는 말이 
앞선다. 
 반세기 전만해도 "말 많으면 사기꾼!" "청산유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돌았다. 극단주의를 
경계했고 강요하는 말보다 실천에 따라 스며드는 감화를 중시했다. 요즘처럼 유행어나 신조어
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온갖 이벤트로 유난을 떨지 않아도 오래 갔다.
 또 차별화와 선명보다는 화(和)에 무게를 뒀다. 나(ego)보다는 관계(relation)와 공존을 추구
했다. 허풍보다는 내실을 따졌다. 돈보다는 인간을 우선했다. 물론 그때도 인간을 우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했다. 요즘처럼 까놓고 허영과 사치와 
돈을 탐내지 않았다. 
 반세기 전만 해도 부잣집과 명문가를 혼동하지 않았다. 영국의 명문가 자제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군입대를 한다고 한다. 많은 한국 재벌가 아들들이나 유명인사들의 병역기피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사회적 헌신을 다할 
때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붙여주는 영예로운 호칭이다. 
 코리아 에어텍의 김재년 사장은 서울상대와 한국은행의 엘리트 출신이면서도 조용한 오너 리
더십의 표본이다. 조용한 리더십이란 그가 사장인지 아닌지 도무지 티가 나지 않고 매스컴을 멀
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소리 없이 오랜 세월 좋은 일에 돈을 쓴다는 뜻이다. 
 그의 증조부는 일찍이 자결로써 한일 합방에 저항했다. 조부는 일본이 주는 귀족 작위와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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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고 벼슬길조차 버렸다. 부친이 바로 훈민정음 서체를 창안한 서예대가인 고 일중 김충현
(一中 金忠顯) 선생이다. 필자의 서예 스승이기도 하다. 이런 가문을 명문가라 한다. 많은 조선시
대 명문가들도 그랬다. 
 반세기 전만해도 연예인을 감히 공인이라 하지 않았다. 공인은 사전에 있는 것처럼 '국가나 사
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귀족작위까지 받은 영국의 연극인이자 영화배우인 로렌스 올리비
에에게도 공인이라 하지 않았다. 인기인일 뿐이다. 
 물론 연예인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공인답게 사회적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을 마다하지는 않는
다. 하긴 대통령들도 돈 해먹고 감옥 가는 판이다. 쩍하면 자서전을 낸 후 감옥에 가거나 지식인
을 시켜 경영업적을 미화시킨 책을 낸 후 재벌들이 검찰에 끌려 다니는 세상이다. 
 얼마 전 부자학 세미나에서 재일동포 2세가 일본부자와 한국부자를 비교한 보도가 있었다. "
벼락부자나 조폭간부, 연예인 등이 너도나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있는 티
를 내는 통에 정작 진짜 일본부자들은 그런 소비를 그만 뒀다. 한국부자들은 아직도 명품을 좋아
한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그의 저서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에서 '명품 삶에서 명품은 없다'
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명품'같은 이념은 없다. '좌빨(진보좌파 빨갱이)'과 '우꼴(우파 꼴통보
수)' 모두에 속지 않는 게 중도실용·통합이다. 
 시장경제를 보는 눈도 한층 깊고 넓어져야 한다. 죽은 시체를 파먹듯 하이에나 같은 펀드자본
주의, 돈놀이의 귀재 조지 소로스를 영웅시해선 안 된다. 노사 리더들의 삶이 명품이 되어야 노
사화합이 있다. 일테면 장애인고용에 애쓰는 이케이 맨파워의 김동규 사장의 경우와 같다. 그게 
중도실용·통합이다. 


